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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사이언스타임스’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곳은 

영국 엑스터대학 연구팀이다.

그동안 인공 야간 조명시설(Artificial night-time 

lighting)에 주목한 연구팀은 조명 시설에 영향을 받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100여 차례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

리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야간 조명이 

야생 동·식물의 생리작용은 물론 주간 활동 패턴, 전 생

애 주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것은 동물 체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학적 반응이다. 특히 야생동물들이 야간 조명에 

노출됐을 경우 호르몬인 멜라토닌(melatonin) 분비량이 

줄어들어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불면

증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기존의 뇌를 억제해 수면

을 유도하는 것과는 달리 멜라토닌은 멜라토닌 수용체

를 활성화시켜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 경우 생체 리듬이 깨

져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의 경우) 불면증 등

을 유발한다. 토끼, 쥐와 같은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

들면서 밤이 됐는데도 활동을 억제하며 수면을 지속하

고 있었다. 이는 야행성 동물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주행성 동물인 조류의 경우 반대 현상이 일어

났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해오던 것처럼 먹이를 

구하고 생식 활동 등을 하는 등 활동 시간을 늘려나가

는 보기 드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케빈 개스턴(Kevin Gaston) 교수는“호

르몬 분비량의 변화는 후손들의 생애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생

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야간조명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해야

그동안 야간 조명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100여 차례

의 연구를 종합해 인공 야간조명에 의한 영향을 종합 분

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엑스터대학의 논문 제목

은 ‘A meta-analysis of biological impacts of artificial 

light at night’로 국제 학술지 ‘자연상태와 진화(Na-

ture Ecology & Evolution)’지 지난 2일 자에 게재됐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인공 야간조명이 자연 생태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식물과 관련 곤충에 의한 수분 작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 생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

려해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최근 기후변화가 자연 생태계를 파

괴하듯이 야간조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

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 야간조명 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

이다. 곳곳에 도로가 개설되고, 주택을 비롯한 관련 시

설들이 증가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인공 야간조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정부 등 환경정책 

관계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중이다.

케빈 교수는“인공 야간조명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

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간 조명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별한 영역이

나 동·식물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 결과와 새로 추가되는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거시적으로 야간조명이 자

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종합

해 파악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 차원

을 종합한 생리적 측정법(physiological measures)을 적

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적 특성을 통해서는 동물들

의 혈청 호르몬과 전해질 수준과 같이 생화학적 생리 

변수를 파악하고 수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고 있다.

▲ 인공 야간 조명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생리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 자연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야간 조명이 

‘자연의 법칙’을 

바꿔놓고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가로등과 같은 인공 야간 조명 시설들이 불을 밝힌다. 전력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수풀과 같은 자연계

에도 인공 불빛을 비추게 되는데 최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동물과 식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생 동물의 경우 호르몬 분비를 줄여 잠자고 깨는 시간 패턴에 영향을 주면서 주행성 동물, 야행성 동물 모두의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

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